
1. 새싹제거  

  

   가정에서는 보통 난을 키울 때 새로 자라나는 싹을 그대로 두는 경향이 대부분이다. 그러나 새싹의 

수가 너무 많으면 영양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라는 것이 부실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는 

능력이 없게 된다. 따라서 새싹의 수를 매년 2 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으며 9 월 이전에 나온 것은 

제거하고 10 월 이후에 발생하는 눈을 키운다. 이 눈은 다음해 여름까지 생장하며 이 때 잎이나 

벌브(구경)의 크기가 충분히 발달되도록 한다.  

  2. 물관리  

  

   양란 심비디움은 생육이 왕성한 시기에는 충분한 양의 물이 필요하므로 여름철에는 아침, 저녁으로 

물을 주되 화분 밑으로 충분히 흐를 수 있도록 주어야 한다. 이 때 주의할 점은 화분 용토(바크, 피트모스, 

경석, 야자껍질, 암면)에 따라 물주는 양에 차이가 있으므로 화분 용토의 상태를 보며 물을 주는 것이 

좋다.  

  3. 온도관리  

  

   여름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온(30℃이상)으로써 이 시기만 잘 견디면 개화가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

이 때 꽃이 말라죽는 경우가 많다. 이런 현상을 꽃떨림현상 또는 화비현상, 블라스팅이라고 한다.  

   따라서 평지에서 고온의 피해를 줄이려면 환풍기를 계속 틀어 환기시키며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난잎의 

온도를 낮추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. 

   또한 요즘은 고랭지(대관령, 가야산, 한라산 등)에서 여름을 시원하게 관리하고 가을에 다시 평지로 

내려오는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산상재배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랭지 재배라고 한다.  

   이 재배법을 이용하려면 표고 약 800~1,000m 정도 지역을 택해 온도, 습도, 일조, 통풍조건 및 물의 

이용이 쉬운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 고랭지 재배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새싹을 철저히 제거하고 분 

간격을 충분히 띄워주며, 대형종은 차광을 해주고 집달팽이 등의 해충을 방제해야 한다는 점이다.  

  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재배한 양란은 9 월 중순경에 다시 평지로 내려와 재배하는데 이때 늦더위가 

계속되면 가는 물뿌림에 의한 냉방장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. 그러나 고랭지 재배시에는 운반비, 

노동력, 식물의 상해 등 많은 비용과 어려움이 생겨 여러가지 좋은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. 대규모 

농가에서는 곧 바로 시장에 출하하여 운송비, 노동력 등을 줄이고 있으며 일부 냉방장치를 이용한 방법도 

실시하고 있다. 일반 가정에서는 여름철에 바람이 잘 불고 시원한 곳에 두거나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

간이적으로 난잎의 온도를 낮춰주기도 하는데 이 때 온도는 약 25℃ 정도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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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1. 다양한 꽃떨림 현상  

 



    

  4. 차광  

  

   일반적으로 농가에서는 여름철에 30~50% 정도로 차광을 하며 가정에서는 아침에는 해가 비치고 

낮에는 햇빛이 강하게 비치지 않는 곳에서 관리한다. 만약 한 낮에 직사광선을 직접 쪼이면 난이 자라는 

데는 큰 영향은 없지만 잎이 타서 관상가치가 저하된다.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에 둘 때는 가리소, 

차광망 등을 이용해 차광을 시키면 좋다. 그러나 차광을 너무 강하게 하면 개화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

주의해야 한다.  

  

표 1. 여름철 차광정도가 개화에 미치는 영향  

차광율(%) 꽃줄기수(분/리드) 꽃송이수(개/꽃대) 꽃대길이(cm) 

50 

70 

90  

2.2 

1.8 

0.0  

12.1 

10.5 

-  

50.2 

48.9 

-  
 

 

  

자료 : 일본, 1987  

주) 품종 : 맬로디 페어, 마릴린 몬로  

    

 

 

    
그림 2. 무차광에 의한 잎의 일소현상  

 

  5. 습도 관리  

  

   어린 묘는 습도를 80~90% 정도로 유지시키지만 다자란 성묘는 70% 전후로 관리하면 된다. 한편 

5 월경부터 쾌청한 날에는 난 잎에 물을 뿌려주는 것이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는데 좋다.  

  6. 비료시용  

  

   여름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벌브와 잎이 충실하게 되도록 1 개월에 한번 정도 한 포기당 15g 정도의 

고형비료를 용토 위에 놓아주도록 한다. 그러나 비료를 계속해서 시용하면 질소 과잉으로 인해 꽃눈 

분화가 늦게 되고 꽃대수도 감소하며 병해충에도 걸리기 쉬우므로 6 월~8 월 하순까지는 비료를 주지 

않도록 한다.  

    

 

 

    

그림 3 . 차광, 송풍 및 스프링클러를 장치한 온실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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